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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청소년기의 위험 행동

(담배, 마약 등의 물질사용, 음주문제, 도박, 자살시도 또는 

행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에 반해 이들이 정규 교육 환

경 외에서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진입할 때의 적응에 대

한 종단적 연구나 위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메커니

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이질적인 

집단이기에 이들을 단순히 위험집단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학

교 밖 청소년이 책임 있는 성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역량이나 보호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탈피

해 이들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설명하는 취약성과 보호요

인을 종단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통제의 

강도 모델과 낙인감의 자아 고갈 모델을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 

성인 진입기 적응의 위험요인인 낙인감과 보호요인인 자기통

제가 상호 양방향적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낙인감의 종단적인 영향력

과 자기통제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종단 연구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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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양방향적 연관성을 밝히고 이러한 관계가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담배, 마약 등의 물질사용, 음주문제, 도박, 자살시도 또는 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1-4차년도)를 이용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한 뒤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결과

변수로 추가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은 다음 해의 자기통제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 

반면, 자기통제가 다음 해의 낙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이 자기통제 

능력을 낮춤으로 인해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높이는 낙인감의 연쇄적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이 이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을 밝혔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 진입기의 

위험 행동을 설명하는 종단적 발달경로를 새로운 이론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 중단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낙인감이 성인 진입기의 위험 행동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 능력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성인 진입기 적응을 위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학교 밖 청소년, 낙인감, 자기통제, 성인 진입기 적응, 위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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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당하는 학령기 인구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를 뜻한다(여성가족부, 2021). 2021년 기준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은 145,818명으로 

추정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23).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학

업중단(dropout) 청소년”으로 불리며, 학교를 자퇴하거나 미진학 또는 퇴학 및 제적 처분을 

당한 비행 청소년 또는 중퇴자 등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이름으로 불리었다(김지혜, 

2021).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이유는 청소년 시기 학교 중단이 청소년 

개인의 사회 정서적 발달(예,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우울 및 불안 등; 박동진, 김나연, 2019; 

Liem, Lustig, Dilon, 2010)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의 영향이 크다(OECD, 2007).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담배 등의 물질 

사용, 음주 관련 문제, 자살 행위 등 높은 위험 행동의 가능성 때문에 보건 및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여성가족부, 2014).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위험 행동

(risky and delinquent behaviors)은 담배나 마약 등의 물질 사용, 음주 문제, 위험한 성행

위 등의 건강 위험 행동(health risk behaviors)과 도박이나 폭력 등의 범죄 활동, 자살 

시도나 행동 등을 포괄하는 모험적이고 무모하며 반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행동을 말한다

(Hair, Park, Ling, Moore, 2009; Michael, Ben-Zur, 2007).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며 일일 흡연자의 비율은 59.5%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보다 12.4배 높았다(Park, Kim, 2016).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험집단(at-risk) 

청소년의 일상적 음주나 자살 생각/행동의 비율은 저위험 청소년에 비해 7-10배 높았다(한국

청소년상담복지연구원, 2016).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욕구와 

배경을 가지고 학교 중단을 선택한 이질적인 집단이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따라서 이들 모두가 비행 청소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히 위험집단

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이자 성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나 보호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해 이들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설명하는 취약성과 

보호요인을 종단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생애과정 속에서 성인 진입기는 일반적으로 

각종 위험 행동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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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위험요인의 양방향적, 종단적 연관성이 이들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설명하는 종단적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는 일반적으로 18~25세 사이, 현대사회에서 성인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나타난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를 뜻하는 새로

운 발달단계이다(Arnett, 2000). 역할에 대한 제약이나 책임이 적다는 점에서 성인기와 차별

되면서 청소년기의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을 지속하는 단계이자 청소년기도 아닌 

어중간한 정체감(feeling “in-between”), 실험/가능성(experimentation/possibilities), 

부정성/불안정성(negativity/instability),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self-focused)을 특징으로 

한다(Arnett, 2005). 성인 진입기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다른 발달단계보다 담배, 음주 

등의 물질 사용 및 위험 행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rnett, 2005). 미국의 경우 

21세부터 25세까지의 성인 진입기 중 70%가 음주를 하며, 이 중 44%가 지나친 음주(binge 

drinking)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nett, 2005). 우리나라도 20대 초반의 음주 및 폭음률

이 가장 높다(전경숙, 이효영, 2010).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 진입기에 관한 연구는 백인, 중산

층, 대학생(Global North)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Arnett, 2016; Schwartz, 2016), 우리나라 

역시 성인 진입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예, 유태정, 김석선, 2015; 

김병년, 최홍일, 2013). 이에 청소년기에 학교를 중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인 채로 성인 진입기

를 맞이한 "잊힌 절반(forgotten half)"의 위험 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Maggs, Jager, Patrick, Schulenberg, 2012; Schwartz, 2016).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다른 맥락과 환경에서 성장하기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적응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에 반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적응, 특히 위험 행동 수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이들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의 심각성을 

결론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소년의 위험 행동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학교 내 청소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진흥원, 2019)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각종 위험 행동은 복지나 사회적 개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험 행동은 종단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험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Park, McCoy, Erausquin, Barlett,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전생애 발달과정에서 특정 전환기(transition)의 경험과 사건은 이후 삶의 궤적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Elder Jr., 1998).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기 학교 중단이라는 사건 이후 삶의 궤적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성인기로의 전이 시기 역시 모든 이가 경험하는 주요 전환기 중 하나이

다. 이들의 종단적 적응 결과는 전환기 동안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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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고받아 나타날 것이다. 이때 자기통제는 위험 행동을 예방하는 잘 알려진 개인 내적 

보호요인 중 하나인 반면, 낙인감은 대다수가 학력이 높고 교육적 성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적, 환경적으로 형성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적인 인식으로 개인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이인옥, 이은옥, 2006).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살펴보고, 이를 종단적으로 위협하거나 보호하는 두 가지 요인,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영향과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낙인감과 자기통제가 종단적으로 양방향적 연관

성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낙인감이란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평가 절하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오염

된 정체성"(Goffman, 1963)으로 정의된다. 낙인이론은 범죄학에서 대표적으로 일탈과 비행

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낙인이론은 범죄자와 비범죄자 사이에 근본적으로 생리적, 

심리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 개인적 관점(예, 특질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정신분석 이론 

등)과 달리, 비행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에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시적인 

관점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비행이 형성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social interaction)에 주목한다(Seigel, Welsch, 2018). 즉, 어떤 행위를 범죄 

또는 비행으로 규정하고, 행위자를 비행 청소년 또는 범죄자로 규정하는 사회의 반응이 낙인을 

생성하고, 이후 범죄/비행의 재발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

은 상황적, 문화적으로 유도되기 때문에(Guzman, Goto, Wei, 2016), 서양 문화권에서는 

주로 성소수자나 인종 기반의 낙인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예: Lenhardt, 2004).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낙인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이지혜, 

조은호, 박미연, 김현경, 2020; 최지은, 이지원, 정다빈, 이해나, 김현경, 2020).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고 성인기 적응(예, 진로, 취업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은 외, 2020). 또한 최근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의 이질적인 맥락적 위험 프로파일(예: 가정환경, 이른 중단, 복합적 위험요인 등)에 따라 이후 

성인 진입기 정신건강 수준이 달라졌는데 이때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Lee, Park, Kim, 2023). 우리나라는 25~34세 전체 인구의 97.8%가 

중등교육 이상, 69.8%가 고등교육을 이수하며 (통계청, 2021),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

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에 큰 가치를 두고 인구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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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0).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학교 성적’이 청소년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된 집단이 되고 이에 따라 

낙인감을 경험하기 쉽다. 즉, 낙인감은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이 상황적, 문화적으로 경험하

기 쉬우며, 이들의 부정적 적응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자기통제 이론은 낙인이론과 달리 범죄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행동적 

기질 또는 그로 인한 개인의 인지 과정에 주목하였다(Hirschi, 2004). 자기통제는 즉각적인 

충동을 조절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Baumeister, 

Vohs, Tice, 2007). 이후 Gottfredson과 Hirsch(1990)에 의해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으로 발전하면서, 개인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유대와 결속이 약할 경우 충동적인 개인

적 특질이 발휘되어 반사회적 행동이 쉽게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개인적 특질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서 비행 행동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통제는 성공적인 성인 진입기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정신과 신체 건강을 비롯해 학업 성취나 성공적 대인관계 등 다양한 긍정적 

적응 지표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ngney, Baumeister, Boone, 2004). 

Gottfredson와 Hirschi(1990)에 따르면 자기통제는 청소년기 후반부터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때 자기통제가 형성되는 주요 원천 중 하나는 누군가가 행동을 감시

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와 같은 사회적 제도와 구조적인 환경은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의 역할을 하며 청소년 개인이 유혹에 저항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보상이나 처벌 

등 외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Fishbach, Trope, 2005). 학교에서 외부적으로 부과된 이러

한 사회적 통제는 충동적이고 즉각적 보상을 추구하는 청소년기 특유의 발달적 경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기 동안 공식적인 교육기관과 사회적인 통제 

밖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학교에서 사회적 통제의 도움으로 자기통제력을 

키울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통제 능력은 성인기 적응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역량이자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 및 발달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

라고 추측할 수 있다. 

2)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종단적 양방향적 연관성과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양방향적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데, 전통적인 자기통제 강도 

모델(strength model of self-control; Baumeister et al., 2007)과 이로부터 분화된 최근 

이론인, 자아 고갈 모델(ego depletion model; Inzlicht et al., 2006)을 통해 이상의 두 

요인 간 양방향적 연관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

- 10 -

자기통제 강도 모델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가 어떠한 특정 활동에 집중된다면 자기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줄어든다고 설명

한다(Baumeister et al., 2007). Inzlicht와 동료들(2006)은 이러한 자기통제의 기본 특성을 

낙인과 연결시켜 낙인감의 자아 고갈 모델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낙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성적으로 경험하고, 고정관념적인 위협에 의해 낙인감을 

경험하지 않는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좌절에 빠지기 쉽다(Steel, Spencer, Aronson, 

2002). 이때 낙인감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평가절하된 사회적 정체성을 관리하기 위해 

자기통제를 사용하고 고갈시키며, 따라서 낙인감을 겪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른 영역에서 자기

통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쉽게 고갈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낙인감을 경험할 경우(예, 

인종적 소수자 또는 여성),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자기통제 능력이 제한되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예: Inzlicht et al., 2006; Inzlicht, Schmeichel, 2012) 흑인 참여자들에게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 고정관념을 상기시켜주자 이후 참여자들의 자기통제 수준과 이를 

통한 성과가 감소하였다(Inzlicht et al., 2006). 즉, 낙인감은 개인의 행동과 그 행동을 통제

하는 근본적인 능력인 자기통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Inzlicht et al., 2006). 

청소년의 낙인감은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낙인감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좌절감을 유발해 자기통제력을 읽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높이고(김진숙, 신혜숙, 문현주 2014), 청소년 스스로 사회적 낙오자로 느끼는 경우 

우울, 불안과 함께 충동성, 공격성, 분노로 이어져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박시하, 2015). 

이처럼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일방향적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다(예, 이래혁, 2021; 이재경, 이래혁, 2023). 

이렇듯 자기통제를 위한 자원이 한정되어 단기적으로 자기통제가 필요한 여러 상황(예, 

낙인감)에 한꺼번에 직면한 경우에는 자기통제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반대로 자기통제 능력은 

장기적으로 강화 및 증진도 가능한 능력이다. 자기통제의 강도 모델에서는 자기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수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자기통제 능력이 강화,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근력운동 직후에 근육이 피로해져 사용하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오히려 강화되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Baumeister et al., 2007; 김양태, 2016). 

추가로 Inzlicht와 동료들(2006)은 높은 자기통제력 수준이 낙인감과 낙인감의 부정적 영향

을 줄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Inzlicht et al., 2006).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상황과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Prasetyo, Gunawijaya, 2018). 즉, 학교 밖 청소

년이라도 자기통제 수준이 높거나, 또는 개선된 자기통제로 인해 더 나은 삶의 조건이 달성된

다면 학교 중단 이후 낙인감이 줄어들고, 낙인감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낙인감과 자기통제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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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또는 일방향적 관계에서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되어왔

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낙인감은 음주행동을 비롯한 위험 행동을 약 2.3배 증가시켰고(이재

경, 이래혁, 2023) 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와 그로 인한 충동성은 청소년기 위험 행동을 높이

는 유의한 역할을 하였다(박현숙, 정선영, 2011;윤혜미, 남영옥, 2007). 또한 높은 낙인감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를 낮추고 충동성을 높여 음주행동 가능성을 높이는 등 매개효과도 확인되

었다(이재경, 이래혁, 2023). 

반면 Inzlicht와 동료들(2006)의 낙인의 자아 고갈 모델에서는 추가로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양방향 연관성이 이후의 적응양상에까지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낙인감으로 인해 자기통제의 고갈 효과가 있을 경우 개인의 성취도는 낮아지고, 공격성은 

높아졌으며, 이는 이후의 위험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낙인감이 낮아져 위험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약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Baumeister et al., 2006).  그러나 이러한 파급효과가 종단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중단 이후 후기 청소

년기부터 성인 진입기까지 전환 과정 동안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종단적 인과관계를 밝히

고, 학교 밖 청소년 성인 진입기의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연구모형 그림 1 참조).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후 후기 청소년기부터 성인 진입기까지의 낙인감과 자기통제는 종단적으로 양방향적인 

부적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종단적 양방향적 

연관성은 성인 진입기의 위험 행동을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줄이고, 적응을 돕기 위한 실천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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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후의 삶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학생들 중 2012년 7월 이후 중·고등학교 학교 중단 

경험의 공식기록이 있는 대상자를 모집하고, 직업학교, 대안학교, 그리고 검정고시 학원에서 

추가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총 776명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2013년(1차

년도)을 시작으로 2017년(5차년도) 까지 매년 수집했으며 청소년들은 1차년도에 14~20세였다.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대비 77.2%(2차년도), 63.7%(3차년도), 55.0%(4차년도), 41.0%(5차

년도)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본 연구는 대상자가 학교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기간을 유사하게 맞추고자 3년 

이내에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인 진입기 적응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4차년도에 이르러 성인기가 되지 않은 연령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은 

2차년도 수집 당시 연령이 17세 이상 19세 이하의 후기 청소년인 총 507명(여자 n=219)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차년도에 17.46세(SD = 0.66, 범위=17~18세)였

다. 본 연구에 포함된 청소년들이 제외된 대상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즉, 청소년의 연령, 성별, 

학교 중단 사유, 학교 중단 시기, 부모 교육 및 경제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청소년들이 제외된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하게 어렸으나 연령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연구도구

1) 낙인감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은 후기 청소년기(2차년도)부터 성인 진입기(4차년도)까지 

Harvey(2001)가 개발하고 주금옥(2002)이 번안한 낙인척도의 8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예,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4(매우 그러함)로 측정되었

으며, 2~ 4차년도 차수별 Cronbach’s a를 확인하고, 각각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a =.82, .85, 

.82).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낙인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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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통제

학교 밖 청소년의 후기 청소년기(2차년도)부터 성인 진입기(4차년도)까지의 자기통제는 

Gramsick 외(1993)가 개발한 충동성 척도의 5개 문항을 사용했다. 해당 척도는 충동적 기질

(예,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외에도 위험 추구 성향(“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그리고 장기적 결과를 무시하고 단순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일이 힘들고 복

잡해지면 바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을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문항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사용한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사용되었다(예, 임하늘, 최재용, 2021). 

이는 기존 자기통제이론에서 개인적 기질로서 낮은 자기통제력, 즉 충동적이고 위험한 일을 

추구하며, 특정 행동에 대한 장기적 결과를 무시하는 경향(Gottfredson, Hirshi, 1990)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통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사용했다.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4(매우 그러함)

로 측정되었으며, 2-4차년도 차수별 Cronbach’s a를 확인하고, 각각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α =.76, .74, .79).

3)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

본 연구에서 위험 행동(risky and delinquent behaviors)은 담배 등 물질 사용, 음주 

문제 등의 건강위험 행동과 도박이나 폭력 등 범죄 행동, 자살 시도나 행동 등을 포괄하는 

모험적이고 무모하며 반사회적인 성격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Hair et el., 2009; Michael, 

Ben-Zur, 2007).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은 4차년도에 측정된 4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는 최근 1년간 4가지 위험 행동(음주, 흡연, 도박, 자살행동)을 각각 경험

했는지 여부를 보고했다. 각 위험 행동을 경험한 비율은 음주 48.1%, 흡연 36.1%, 도박 

8.3%, 자살행위 1.8% 순이었다. 각 위험 행동의 경험여부를 합해 0(1가지도 경험하지 않음)

에서 4(4가지 모두 경험함)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종류의 위험 행동에 참여

했음을 나타낸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학교 밖 청소년의 1차년도 연령, 성별, 학교 중단 시기, 부모의 교육 수준 및 

가구 경제적 수준, 그리고 학교 중단 전 위험 행동을 사용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초기(2차년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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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투입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낙인감과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는 청소년의 외적 맥락(즉, 

부모교육수준과 가계경제적 지위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 중단 시기)과 함께 학교 중단 

전 위험 행동 수준을 통제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감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고(최홍일, 정윤미, 2020; 백혜정, 2009),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맥락(예, 부모 교육 수준, 

가계경제적 지위)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 중단 시기가 낙인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 근거하였다(이래혁, 2021; 조수민, 안은미, 정익중, 2020). 종속

변수의 개인별 초기값(baseline)에 해당하는 학교 중단 전의 위험 행동 수준을 통제한 것은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설명하는 본 연구결과가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변화 및 종단적 관계

에 의한 영향임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를 0, 여자를 1로 코딩하였다. 학교 중단 시기는 최초 

학교를 중단한 시기로, 중학교 시기 중단은 0(20.9%), 고등학교 시기 중단은 1(79.1%)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교육연수로 계산해 0(무교육)에서 18(대학원 수준)의 총 7개 

범주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교육 연수(M =12.93년, SD=3.00)와 어머니의 교육 연수

(M =12.86년, SD =2.88)의 유의한 상관관계(r =.61, p＜.01)를 확인하고 평균을 내었다. 가구

의 경제적 수준은 1(매우 빈곤)에서 7(매우 부유함)로 측정했고, 중위수는 4(평균 수준)이었다. 

청소년의 학교 중단 전 위험 행동은 1차년도에 측정된 4개 항목(음주, 흡연, 도박, 자살행동)을 

각각 경험했는지 여부를 합해 0(1가지도 경험하지 않음)에서 4(4가지 모두 경험함)로 사용하였

다. 각 위험 행동을 경험한 비율은 음주 53.3%, 흡연 57.8%, 도박 15.3%, 자살행위 16.1% 

순이었다. 가구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 수준 간 공변량 그리고 청소년의 성별, 부모교육수준, 

그리고 학교 중단 초기 낙인감, 자기통제의 학교 중단 위험 행동 수준과의 공변량을 허용하였다.

 

3. 분석방법

SPSS 29.0을 이용해 연구 대상의 분석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Mplus 8.3(Muthén and Muthén, 1998-2017)을 사용해 반복측정된 낙인감과 자기통제 변수를 

이용하여 자기 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 모형)을 분석

한 뒤, 여기에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결과변수로 추가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ARCL 모형은 

동일 변수의 특정 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는 자기회귀 모형(autoregressive 

model)과 두 변인 간 종단적 상호 지연 효과(cross-lagged effect)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이다(Selig & Little, 2012).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후기 청소년기(2차년도)부터 

성인 진입기(4차년도)까지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각각의 종단적 변화의 안정성을 설명하고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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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회귀 경로(autoregressive path)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시점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차지연 예측(cross-lagged prediction)을 위하여 후기 청소

년기부터 성인 진입기까지의 전환기 동안의 한 시기의 낙인감이 다음 시기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한 시기의 자기통제가 다음 시기의 낙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 ARCL 모형을 확장해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종단적 연관성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경로를 분석하였다. 매개경로의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과 95%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Nakagawa, Cuthill, 2007). 모

델 적합성은 비교 적합성 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터커-루이스 지수(Tucker- 

Lewis Index; TLI),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판단하였다. 

CFI와 TLI는 0.95이상, RMSEA는 0.06이하 여부를 확인하고(Hu, Bentler, 1999) 추가로 

RMSEA의 90% 신뢰구간의 하한 값이 0에 가깝고 상한 값은 0.08 이하일 때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판별하였다(Tabachenik, Fidel, 201). 

본 연구는 차수별 표본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적용해 결측값이 존재하더라도 편향되지 않

고 강건한 표준 오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Mutén & Muthén, 1998-2012). 연구 변수 

중 부모의 교육 수준(12.6%),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19.5%-40%; W2-W4), 학교 밖 청소

년의 자기통제(19.5% ~ 40%; W2–W4), 그리고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40%)에서 각각 결측값

을 확인하였다. Little의 Missing Completely At Random(MCAR) 검증을 통해 완전 무작위 

결측 가정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χ2 =124.24, df =10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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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연령 (W1) －

2 성별 (W1) -.04 －

3 학교 중단 시기 (W1)  .51** -.02 －

4 부모의 교육수준 (W1) -.03 -.01 -.11* －

5 가구 경제적 수준(W1)  .10* -.09*  .06  .31** －

6 학교 중단 전 위험 행동 

(W1)
 .13** -.17**  .16** -.20** -.05 －

7 낙인감 (W2) -.08  .11* -.07 -.07 -.11*  .02 －

8 낙인감 (W3) -.06  .01 -.12* -.13* -.18**  .00  .40** －

9 낙인감 (W4) -.07  .09 -.03 -.07 -.14*  .03  .28**  .43** －

10 자기통제 (W2)  .06 -.01  .00 -.04 -.01 -.19** -.29** -.13* -.13* －

11 자기통제 (W3) -.08 -.01 -.03  .05  .06 -.15** -.30** -.37** -.20**  .42** －

12 자기통제 (W4) -.04 -.03 -.03  .10  .10 -.17** -.22** -.29** -.35**  .34**  .46** －

13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 

(W4)
 .14* -.34**  .12* -.08  .04  .56**  .07  .14*  .06 -.19** -.20** -.24** －

M 17.46 0.43 0.79 12.81 3.80 1.47 2.05 2.04 2.01 3.04 3.11 3.19 1.57

(SD) (0.66) (0.50) (0.41) (2.73) (1.17) (1.18) (0.45) (0.45) (0.43) (0.59) (0.53) (0.53) (0.94)

표 1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 =507)

*p＜.05, **p＜.01, ***p＜.001

주: 성별 0=남자, 1=여자; 학교 중단 시기 0=중학교 중단, 1=고등학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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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 변수의 특징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결과는 표 1에 있다. 동일 변수의 반복 측정사이의 종적 

연관성은 모든 차수에 걸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모두 서로 다른 시점에서 동일한 변수 사이의 상관이 학교 중단 초기부터 초기성인이 된 

시점까지 정적으로 유의했다(r =.28~ -.43; ps＜.01).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의 상관은 학교 중단 이후 후기 청소년부터 성인 진입기에 걸쳐 부적 연관성을 보였다(r = 

-.29~ -.37; p＜.01).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은 오직 3차년도에서만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 

수준과 정적 연관성을 보였다(r =.14; ps＜.05). 반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통제는 학교 

중단 이후 후기 청소년기부터 성인 진입기에 걸쳐 성인 진입기의 위험 행동 수준(r =-.19~ 

-.24; ps＜.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교 중단 초반(2차년도)인 청소년기에는 여학생의 낙인감이 더 높았고,(r =.11; p＜.05),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r =-.34; p＜.01). 부모의 교육 수준은 3차년도 

낙인감과(r =-.13; p＜.05), 가구 경제적 수준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중단 이후 성인 진입

기까지 낙인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11~ -.18; p＜.05). 학교 중단 전 위험 행동은 

연령이 높은 청소년(r =.13; p＜.01)과, 남학생이 더 높았고 (r =-.17; p＜.01), 학교 중단 

시기와 정적 상관(r =.16; p＜.01),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 수준과 높은 정적 상관(r =.56; 

p＜.01)을 보였다. 그 외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통제와 통제변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자기회귀 효과(autoregressive effect)와 

교차지연 효과(cross-lagged effect)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종단적 자기 회귀 모형의 모델핏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69.70, df =41, p＜.01; RMSEA=0.04, 90% C.I.= 0.02~0.05; CFI=0.95; TLI=0.92). 

같은 변수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나타내는 1차, 2차 자기회귀(the first-and second-order 

autoregressive effects)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냈다. 먼저, 통제변수 및 이전 시기의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반영한 이후에도 모든 차수에서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1년 간격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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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회귀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β =.34~.37; ps＜.001) 이는 중간 정도의 유의한 

안정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년 차이를 두고 2차 자기회귀를 살펴본 결과(그림 1), 자기통

제에서만 유의한 안정성이 나타났고 그 정도가 1차 자기 회귀 효과보다 적었다 (β =.16; ps

＜.01). 종합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초반 이후인 후기 청소년기부터 성인 진입기까

지 낙인감과 자기통제는 각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

과 자기통제 간 동시 상관성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중단 이후 성인 진입기까지 

모든 차수에서(W2-W4)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29, -.31, -.25; ps＜.001).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성인 진입기까지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교차지연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1). 학교 중단 초반(W2, W3)인 후기 청소년기의 높은 낙인감 수준은 

다음 해(W3, W4)의 자기통제를 낮추었다(β =-0.18, -0.13, ps＜.05). 그러나 자기통제의 

이후 낙인감 수준에 대한 교차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

감과 자기통제 사이의 양방향 효과에 대한 가설은 부정되었고, 낙인감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일방향적 영향만 확인되었다.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종단적 교차회귀관계에서의 매개효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 

표 2에 제시하였다. 성인 진입기(W4)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매개, 간접 효과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학교 중단 초반(W2)인 후기 청소년기 낙인감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해 낮은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성인 진입기(W4)의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이어졌다(β =0.12; 90% C.I.=0.06~0.17).

3.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종단적 영향이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낙인감과 자기통제가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2와 같다. 간접효과의 경우, 학교 중단 직후인(W2) 후기 청소년기의 높은 자기통제

는 다음 해(W3)와 성인 진입기(W4)의 자기통제 수준을 유지시켜, 성인 진입기(W4)에 낮은 

수준의 위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 =-0.03; 90% C.I.=-0.06 ~ -0.01). 또한 

학교 중단 직후인(W2) 후기 청소년기의 높은 수준의 낙인감은 다음해(W3)와 성인 진입기

(W4)의 자기통제 수준을 순차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는 다시 성인 진입기(W4) 위험 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 =0.02; 90% C.I.=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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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후기 청소년-성인 진입기 전환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자기회귀 교

차지연 모형 결과 및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주: 유의한 경로만 계수를 기재하였으며, 일반글씨는 비표준화계수, 굵은 글씨는 표준화계수를 뜻함.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회색 점선으로 표시함. 통제변수 (연령, 성별, 학교 밖 시기,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 경제적 수준, 학교 중단 전 위험 

행동)는 그림에서 생략함.

경로 Coef. (SE) CI

성인 진입기 자기통제(W4)에 미치는 간접효과

W2 W3 W4

자기통제 → 자기통제 → 자기통제  0.11 (.03) 0.06 ~ 0.17

낙인감 → 자기통제 → 자기통제 -0.07 (.02) -0.12 ~ -0.04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W4)에 미치는 간접효과

W2 W3 W4 W4

자기통제 → 자기통제 → 자기통제 → 위험 행동 -0.03 (.01) -0.06 ~ -0.01

낙인감 → 자기통제 → 자기통제 → 위험 행동  0.02 (.01) 0.01 ~ 0.04

표 2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종단적 관계가 성인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효과 

주: 유의한 결과만 나타냈으며 계수는 비표준화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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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우리나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학교를 중단한 고위험집단(at-risk)으로 분류되

고, 성인 진입기는 위험 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성인 진입기

가 되었을 때 위험 행동에 대한 취약성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 및 종단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적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종단적 변화 및 양방향적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성인 진입기까지의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3년 간의 일관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 결과는 

낙인감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자아통제 수준이 다음 해에도 유의하게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자아통제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낙인감 수준이 다음 해에도 유의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학교 중단 이후 낙인감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은 성인 진입기까지 높은 수준의 

낙인감을 유지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중단 초기 시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통제는 청소년

기 후반부터 성인기까지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Gottfredson, 

Hirschi, 1990) 학교 밖 청소년도 그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은 다음 해의 자기통제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나 자기

통제는 다음 해 낙인감 수준을 낮추지 못해 자기통제에 대한 낙인감의 종단적 일방향적 영향

만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낙인감이 충동성 또는 낮은 자기통제를 매개로 

청소년의 비행 또는 위험 행동의 동시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예, 박시하, 

2015; 박현숙, 정선영, 2011; 이재경, 이래혁, 2023). 이에 더하여 본 연구모델은 1년 전 

자아통제 수준의 영향을 반영(통제)하였기 떄문에 낙인감이 다음 해 자기통제의 유의한 ‘감소’

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nzlicht와 동료들(2006)이 발전시킨 낙인감의 자아 고갈 

모델의 가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낙인감의 자아 고갈 모델은 자기통제를 에너지

모델로 설명한 자기통제의 강도모델에서 출발하였지만 낙인감의 특수한 효과를 잘 설명하였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양방향적 관계 가운데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낙인감의 영향이 더욱 지배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가 자신을 

부정적 또는 열등하게 볼 것이라고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오염된 자아상이 자기통제라는 

내적 역량까지 종단적으로 오염시킨 것을 뜻한다. 또한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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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사용하느라 자기통제가 요구되는 다른 영역(예, 주의집중하기, 감정과 충동 조절하기, 

의사결정하기)에 사용할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낙인감 자아 고갈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인감의 두드러진 영향은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에 특수한 것일 수 있다. 

자기통제를 에너지모델로 설명한 이론들에서는 자기통제가 한정된 자원임을 공통적으로 말하

지만 대상에 따라 자기통제를 고갈시키는 맥락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김양태, 2016).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자기통제를 고갈시키는 주요 맥락이 낙인

감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자기통제가 다음 해의 낙인감을 낮추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아 자기통제가 낙인감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Inzlicht(2006)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기통제의 편차가 적어서, 또는 학교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낙인감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영향력이 커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Inzlicht(2006)의 제안이 단기적인 실험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본 

연구와 측정방법 또는 종단연구라는 분석방법에 의한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즉, 자아통제가 낙인감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간에는 나타났다

가 곧 원상 회복되는지 혹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본 연구모델에서 다룬 기간인 3년 이상에 

걸쳐 천천히 나타날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낙인감의 

연쇄적인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 중단 전의 위험 행동 수준을 통제하여 연구결

과가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변화 및 종단적 관계에 의한 영향임을 확인한 결과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종단적 낙인감의 영향이 이전 해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낙인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박동진, 김나연, 

2019), 중독 (고은정, 김병년, 2020), 낮은 삶의 만족도(반지윤, 이정민, 2021) 등 부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낙인감이 이러한 부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은 부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

감이 향후 부적응에 미치는 당연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낙인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부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으로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의 요인을 

지목하였다(예, 박봉선, 2019). 그러나 낙인감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낙인감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내면화하는 자기상으로,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과는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이인옥, 이은옥, 2006). 본 연구는 낙인감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자기통제 능력

이 고갈되어 종단적으로 위험 행동에 취약해졌다는 가설을 확인함으로써 자기통제 능력의 

향상을 돕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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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자기통제의 강도모델과 낙인감의 자아고갈모델을 학교 밖 청소년에 적용한 

최초의 실증연구이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종단적으로 미치는 

메커니즘을 새로운 이론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들의 비행이나 위험 행동은 주로 낙인 이론(stigmatization theory)으로 설명되었다. 낙인 

이론은 사회 반응 이론(social reaction theory) 중 하나로, 자신에 대한 사회와 타인의 반응에 

의해 비행을 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전통적 낙인 이론에 의하면, 어떤 청소년이 비행

을 저질러 부정적인 낙인을 찍히게 되면 스스로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속적

인 비행이나 위험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고 봄으로써 (Becker, 1963) 반복적인 비행(예, 재범)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이때 최초의 일탈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이성식, 

2007)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중단 사건 자체가 “일탈” 또는 

“문제아”로 낙인찍히기 쉽다. 그러나 Becker의 4가지 낙인 모델(Becker, 1963; Bernbur, 

2019)에 따르면 실제 일탈을 저질러 낙인을 경험하는 경우(pure deviant)도 있으나, 일탈을 

저지르지 않고도 낙인을 경험하는 무고유형(falsely accused)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

서는 무고유형의 적응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비행으로 인해 학교를 중단한 경우는 10.3%에 불과해 그 외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은 무고유형

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낙인감은 이들의 적응에 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인 이론은 낙인감을 경험한 이후의 비행이나 위험 행동을 저지르기까지의 메커니

즘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낙인이론에 따르면 낙인감 경험으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

는 등 정체성에 변화가 생겨 2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을 하게 된다(Becker, 1963; 

Bernburg, 2019). 전술하였듯이 낙인감은 자아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과 개념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관계의 방향성을 검증하였고, 성인 진입기의 일탈 행동에까지 미치는 낙인감의 종단적이고 

연쇄적인 영향이 자기통제를 매개로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자아 

관련 인지적인 개념이 아닌 행동적으로 관찰하고 훈련하기 용이한 자아통제가 학교 밖 청소년

을 위한 개입을 위한 주요 타겟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중단 이후 종단적으로 낙인감이 유지되어 성인 진입기에는 위험 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통제 능력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 

중단 이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 해소가 중요하며, 특히 낙인감의 연쇄적인 고갈효과를 

막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통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유형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체계를 확립했다(여성가족부, 2014). 이때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이 종단적

으로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중단 직후 그리고 이후 장기적인 낙인감 수준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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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내용적 

측면에서 진로상담이나 생활정보제공(여성가족부, 2014)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학업 및 자립 지원일 경우에만 총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청소년지원

센터,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 진입기 적응을 위해 학업 및 자립 지원 등 

현실적인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낙인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 중단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낙인감은 사회적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낙인감을 해소하는 방법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이들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을 이끌 수 있는 캠페인(예, 다양한 

이유로 학교 중단을 선택한 청소년의 사례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적응의 

예시)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적응을 위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에는 자기통제의 

특성을 반영한 자기통제 향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통제는 전전두피질이 

사고, 감정, 충동을 담당하는 피질하구조(subcortical structure)를 잘 통제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김양태, 2016). 현대사회에서 성인 진입기는 담배, 술, 중독과 같은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와 같은 자극들

은 뇌에서 모두 보상으로 인식되어 측좌핵(nucleus accumbens)에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

킨다(Kelly & Berridge, 2002). 이때 이미 자기통제 능력이 상실된 흡연가나 마약중독자가 

이러한 자극들에 노출된다면 측좌핵을 포함한 중뇌변연회로의 활성도가 정상인들보다 더 크

게 증가해 더 큰 보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David et al., 2007). 즉, 자기통제 능력이 

상실되어 위험 행동 충동에 취약해진다면, 위험 행동을 보상으로 인식하고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유혹들에 저항했을 때 전전두피질들이 활성화되어 피질하구

조를 잘 통제하는 상향통제(top-down)가 이루어진다면 충동에 대한 조절, 즉 자기통제 능력

이 향상된다(김양태, 2016). 성인 진입기 발달단계는 위험 행동에 취약하며(Arnett, 2005), 

본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낙인감이 유지되어 자기통제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행동에 취약해지고 더 나아가 위험 행동을 보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

적으로 학교는 청소년 시기 자기통제 및 사회적 통제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이러한 경험이 또래에 비해 제한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위험 행동이 보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행동 조절 및 통제를 훈련

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이

라는 대규모 종단 패널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성인 진입기까지

의 종단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가 2014년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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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학교 중단 사유 등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최근 학업중

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위험 행동을 

흡연, 음주, 도박, 자살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세부적으로 발달단계별 심각성에 차이가 

있어 단순 경험의 합으로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일탈부터 범죄 

수준까지 포함하는 위험 행동은 초기 성인기에 취약한 다양한 위험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개인의 신체, 정신 건강 및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Hair et el., 2009)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종단적 영향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초기 

성인기 다양한 수준의 건강위험 행동과 범죄행동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하다. 또한 2차 데이터를 사용했기에 주요 연구변수인 낙인감이 포함된 2차년도 데이터부터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에 해당 패널데이터가 2차년도부터 표본 유지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

려해(2차년도 표본 유지율 77.2%) 1차년도 통제변수를 사용해 최초 모집된 온전한 샘플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 패널의 표본모집 및 추적의 특성상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고위

험 집단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지금까지 자기통제의 강도 모델(Baumeister et al., 2007)과 낙인감의 자아고갈모델

(Inzlicht et al., 2006)은 모두 실험연구로 제한된 상황에서 참여자들에게 자기통제 및 낙인감

을 주는 즉각적인 테스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자기보고식으로 낙인감

과 자기통제 수준을 확인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험연구의 낮은 생태학적 타당

도를 고려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실증 연구로 같은 가설이 지지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자체를 문제로 보는 시선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한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이들을 단순히 위험집단

으로 분류하는 관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부정적 적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최지은 외(2019)에서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적응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 내 비교집

단을 두어 성인기 적응/부적응 집단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규학교 체계 밖에서도 적응

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기부터 성인 진입기까지 사회적 

낙인감과 학력주의 인식이 감소하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받으며 또래관

계가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적인 성인(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 대입공부/대학재학/기술습득/자격증 준비/근로 중 한 가지 12개월 지속)으로 성장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를 사용한 Choi et al. (2023)의 연구에

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전 경험하는 맥락적 위험요인의 이질적인 조합에 따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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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나타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위험집단으로 분류되는 관점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곧 비행 청소년이

라는 1차적 낙인이 찍혀 이후 위험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통적인 낙인이론에 

따른 설명의 한계를 제안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지원 및 교육의 사각지대

에 놓이기 쉬운 집단이기에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설명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학교 중단 경험을 하였더라도 이후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무엇일지,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 및 자기통제

의 종단적 변화에도 이질적인 차이가 있을지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좀 더 세분화된 예방 및 개입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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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stigma and 

self-control amongst Korean school dropouts and their 

effects on risk behaviors during emerging adulthood

Lee, Jiwon*･Choi, Jieun**･Kim, Hyoun K.***

The present study sought to examine the longitudinal and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stigma and self-control in Out-of-School Youth(OSY) and 

identify their longitudinal impact on risk behavior during their emerging 

adulthood. Data from the School Dropout Panel Study (Waves 1-4) in Korea was 

used, and the cross-lagged panel model and mediation model were analyzed. Our 

findings indicated that OSY’s stigma significantly reduced the level of self-control 

longitudinally, while self-control did not influence the level of stigma, confirming 

only a longitudinal one-way effect of stigma on self-control. In addition, OSY’s 

stigma showed consistently negative effects on health risk behaviors in the 

emerging adulthoods of the subjects studied through lowered self-control. 

Discussions 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efforts for the OSYs after school 

dropout in relation to 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were also explored.

Key Words: out-of-school youth, stigma, self-control, 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risk behaviors, drop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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